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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validate a scale that measures the faith 

of Christian senior adults. To develop the scale, sub-factors were determined and 53 

preliminary corresponding questions were first developed based on the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and then 47 questions were selected through content validity tests from 8 experts. 

After conducting a preliminary survey of 20 senior adults, data were collected from 797 

senior adults attending churches nationwide except on Jeju Island. Excluding the data 

that indicated insincere responses, 756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using JAMOVI 2.3, SPSS 22 and AMOS 22. In this process, 322 

copies were used for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434 copies were used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final factors and questions extracted through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s were as follows: 6 questions  regarding ‘Gratitude for God’s Providence’, 6 questions 

on ‘Trust in God, the Savior’, 5 questions on ‘Service to Others’, 3 questions on ‘Pursuit of 

a Holy Life’, and 5 questions on ‘Hope for Heaven’. This scale is expected to be a useful 

tool for measuring the Christian faith of senior adults and a catalyst for further research on 

Christian senio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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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로 인한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사회와 학계에서

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김성호, 2019 ; 문준호 외, 2021 ; 서울경제, 2023.1.8. ; 한겨례, 

2022.9.29. ; 한국일보, 2022.9.24.). 노인의 심리적인 고독(이정관, 2014), 나이 듦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김성호, 2019), 낮은 삶의 질(문준호 외, 2021), 경제적인 어려움(서울경제, 2023.1.8. ; 한겨레, 

2022.9.29.),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중장년층의 부담(한국일보, 2022.9.24.) 등이 전문가에 의해 제

기된 바 있다. 노인기에 경험되는 어려움과 관련하여 Nouwen과 Gaffney(2014)는 노인의 부정적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리, 적막감, 자아상실로 보고 이를 사회로부터의 거절당함, 친구로

부터의 거절당함, 내적 자아에게 거절당함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쇠퇴라는 노화의 부정적 시각으로부터 벗어나 노인의 활동 나이 기준에 대한 인식이 변하

고 있다(문수경, 2020). 이는 안티에이징(anti-aging)과 같이 육체적 노화 혹은 늙어감에 대한 거부

가 아니라 노화 자체를 수용하면서 노년의 시기를 긍정적인 자기 변화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려는 삶

의 양식과 태도를 의미하는 웰에이징(well-aging)의 개념(김성호, 2019)이라고 볼 수 있다. 인식의 

변화 외에 노인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경제 상태(문준호 외, 2021 ; 조

영주·김신열, 2016 ; Humboldt et al., 2014), 건강(김지순 외, 2016 ; Humboldt et al., 2014) 문화

생활, 자원봉사, 근로여부, 친목모임(문준호 외, 2021),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태명원, 2021) 등

이다. 특별히 Humboldt, Leal, 그리고 Pimenta(2014)는 노화 적응(adjustment to aging: AtA)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영성, 건강과 자율성, 직업, 사회적 참여, 그리고 경제적 상황을 들었다. 김지순 

외(2016)의 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적 지지, 인지 기능, 그리고 종교

활동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영성 또는 신앙은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나

고 있다. 

 노인기 신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 분야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KCI(Korea Citation In-

dex)와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에 ‘기독교’와 ‘노인’ 그리고 ‘신앙’과 ‘노인’

을 검색어로 넣고 2018-2022년에 출간된 학술지를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는 문헌연구 15편(강병덕 

외, 2022 ; 구금섭, 2018 ; 김도일, 2019 ; 김성호, 2019 ; 김수영, 2021 ; 김정희·박은혜, 2021 ; 문수

경, 2018 ; 문수경, 2020 ; 박미경, 2022 ; 박은혜, 2021 ; 배광수, 2019 ; 서주일·황병준, 2021 ; 윤득

형, 2020 ; 이관영, 2018 ; 장신근, 2018), 양적(조사)연구 6편(강동훈, 2020 ; 김예자 외, 2020 ; 김

정은·정여주, 2019 ; 문태승·류정희, 2020 ; 박선애, 2018 ; 황환, 2022), 질적연구 3편(김성원, 2022 ; 

배광수, 2019 ; 유은희·김성원, 2022), 프로그램 개발 1편(이수인, 2022)으로 나타났다. 최근 2-3년 



2232023. 3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사이 문헌연구의 수가 급증하면서 지배적인 경향이 있으나, 많은 수는 아니지만 양적연구의 수가 

그 뒤를 이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신앙 연구의 중요 연구방법으로써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노인 신앙 연구의 중요도가 있는 조사연구에서 사용되는 측정도구에 있어 몇 가지 문제

점이 발견되었다. 노인의 종교정향성의 영향에 대해 살펴본 최창식과 한재희(2013)의 연구에서 김

동기(1999)가 표준화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김동기 연구의 대상은 기독교인 216명과 천주교

인 295명이었으며, 연령은 20대 이하부터 50대 이상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고 소개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종교정향성은 기독교적 관점이 아닌 보편적 차원을 의미하며 20-50대를 대

상으로 개발된 측정도구를 노인 연구에서 사용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중고령자 기독교인의 영성, 

교회만족 및 생활만족에 대해 연구한 현외성(2011)은 이경열 외(2003)가 개발한 한국인을 위한 영

성 척도를 연구 대상에 적합하도록 수정 후 사용하였다. 원 측정도구는 대학생 466명과 성인 104명

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는데 이를 중고령자 대상 연구에서 사용한 점과 측정도구 수정 시 필요한 내

용타당도 검사와 통계적 분석이 생략된 점은 문제가 될 수 있고, 측정도구에서 다루는 보편적 영성

(우주=하느님, 부처님, 참나, 존재 등)과 연구 주제인 기독교 영성과는 방향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영성을 매개 및 조절변인으로 본 신동민(2012)의 연구,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영성의 관계를 살핀 

정순화와 임정화(2013)의 연구, 영성을 매개변인으로 본 조영주와 김신열(2016)의 연구, 영성을 조

절변인으로 본 박선애(2018)의 연구, 농촌지역 독거 여자노인의 영성을 파악했던 김예자 외(2020)

의 연구 등에서 Paloutzian과 Ellison(1982)이 개발한 Spiritual Well-Being Scale을 사용하였다. 그

런데 원 측정도구 개발 시 연구 대상은 Christian college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어서 노인을 대상으

로 특화된 측정도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천장효과(ceiling effects)가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서 

전형적인 연구 대상의 경우 최고 점수를 받는 경향이 나타났었다(Bufford et al., 1991). 김정은과 정

여주(2019)의 연구에서 장애노인의 영성을 측정하기 위해 Walker와 Hill-Polerecky(1996)가 개발

한 The Health-Promoting Lifestyle Profile(HPLP-II) 척도의 6개 하위영역 중 김정은(2014)의 논

문에서 사용한 영적 성장에 관한 10문항을 사용하였음을 밝혔다. Walker와 Hill-Polerecky 연구의 

대상은 18세에서 92세 사이의 성인 712명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 역시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측정

도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죽음 불안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윤현숙 외(2015)의 연구에서 영성을 측정하기 위해 

Gorsuch와 McPerson(1989)이 수정하여 제시한 내재적·외현적 측정(Intrinsic·Extrinsic Mea-

surement) 중 내재적 하위요인의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개발자들은 연구 대상을 Southern Cal-

ifornia에 위치한 secular and religious colleges에 재학 중인 대학생 771명으로 밝히고 있어 이 또

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측정도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문항의 예는 ’사람이 착하면 됐지 무슨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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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믿느냐는 중요치 않다(It doesn’t much matter what I believe so long as I am good.)’, ‘나

는 일상생활에서 종교에 얽매이지 않는다(Although I am religions, I don’t let it affect my daily 

life.)’, ‘내 인생에서 종교가 전부는 아니다(Although I believe in my religion, many other things 

are more important in life)’로 번역의 적절성에도 의문을 갖게 된다.

측정도구 개발에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도 발견되었다. 노인의 종교활동과 신앙 태도

의 영향력을 연구한 강성봉과 조성숙(2013)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연구자 스스로가 개발한 문항

을 사용하여 종교활동과 신앙 태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절차 중 탐색적 요인분석만 실시하고 확인

적 요인분석을 생략함으로 구성타당도,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 등의 타당도 검증을 포괄적으로 실

시하지 않은 한계가 나타났다. 

외국에서 개발된 노인 영성 측정도구의 문제도 발견되었다. A Spiritual Screening Tool for 

Older Adults을 개발한 Stranahan(2008)의 연구는 개신교인 41명과 카톨릭 신자 8명을 포함하여 

49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소망((hope), 초월(transcend), 의미(meaning), 종교(religion)의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20개의 문항이 최종 선택되었다. 연구자 자신이 추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보다 많은 연구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49명이라는 

소수의 연구 대상으로 측정도구 개발 연구를 수행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Cummings 외(2015)는 불안 또는 우울증 인지-행동 치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55세 이상을 연

구 대상으로 하여 노인을 위한 The Santa Clara Strength of Religious Faith Questionnaire(SCS-

RFQ)를 개발하였다.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진 이 측정도구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그 예는 다

음과 같다: 나의 신앙은 매우 중요하다(My religious faith is extremely important to me); 나의 

신앙은 삶에 의미, 목적을 제공한다(I look to my faith as providing meaning and purpose in my 

life); 나는 신앙이나 교회에서 적극적이다(I consider myself active in my faith or church); 나의 

신앙은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다(My faith is an important part of who I am as a person). 두려

움이나 우울증을 앓았던 55세 이상을 연구 대상으로 한 점과 신앙생활 정도와 신앙 중요도를 확인

하는 질문으로만 구성된 것이 특징이자 한계로 보인다. 

이상에서 노인의 신앙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살펴보았는데, 영성과 신앙이

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전술된 측정도구 소

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영성은 범신론적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Spirituality 

Assessment Scale(SAS)을 개발한 Howden은 영성을 “상호 연관성, 삶의 목적과 의미, 내면 또는 

내적 자원, 초월을 통합함으로써 드러나는 개인의 통합되거나 단일화된 영역”(1992: 15)이라고 정

의하였다. 영성심리학을 저술한 Bucher는 양적연구를 통해 도출된 영성의 유형을 유신론적 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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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서의 영성, 신비적 경험으로서의 영성, 연합으로서의 영성 등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제시하면

서 하나님과 관계된 영성을 유신론적 영성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2013: 105-107). 이와 

같은 학계의 분위기를 반영하여 Howard는 기독교 영성을 “역동성이 보장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2008: 17)라고 정의하였다. Gerrish(1998: 53)는 영성을 “기도나 훈련이나 명상이나 인간의 

종교적 행동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경건, 즉 전인격적 

실천”으로 정의하였다(김영한, 2008: 8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노인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과거의 회고, 현재의 삶,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나누어 개념화하였듯이, 보편적 영성과는 구

분하여 기독교 영성과 유사 의미로 또는 대체적인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기독교 노인 연구의 선행연구자들(박은혜, 2021 ; Choi, 2015 ; Edlund, 2014 ; MacKinlay, 2001)

은 양적연구 방법의 확장 또는 신앙 측정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박은혜는 양적연구를 

통해 종교적 성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인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Choi는 

다양한 연구 방법론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MacKinlay는 노인의 영적 건강을 측정하고 영적인 필

요를 파악하는 것은 영적 어려움을 다루고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30).

노인 인구의 증가, 노인기의 특성, 신앙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에

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 선행연구자들이 제기하였던 양적연구 및 측정의 필요성 등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기독교 신앙을 평가하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기초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의 하위요인과 구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교회에 출석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총 

797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여 불성실하게 응답되었거나 완성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756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을 수거한 지역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배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에 

322부를, 확인적 요인분석에 434부를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경우 남자가 114명, 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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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명이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의 경우 남자가 160명, 여자가 274명이었다. 연구 대상의 개인적 

배경은 Table 1에 소개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research subjects                                          (N= 322, 434)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ategory N % Category N %

Gender
Male 114 35.4

Gender
Male 160 36.9

Female 208 64.5 Female 274 63.1

Age

65-70 153 47.5

Age

65-70 200 46.1

71-75 116 26.7
71-75 75 23.3

76-80 63 14.5
76-80 52 16.1

81-85 37 8.5
81-85 31 9.6

86 or more 18 4.186 or more 11 3.4

Residence

Seoul 81 25.2

Residence

Seoul 122 28.1

Gyeonggi-do 108 33.5 Gyeonggi-do 166 38.2

Jeolla-do 87 27.0 Jeolla-do 83 19.1

Gyeongsang-do 33 10.2 Gyeongsang-do 22 5.1

Gangwon-do 9 2.8 Gangwon-do 28 6.5

Chungcheong-do 4 1.2 Chungcheong-do 13 3.0

Church 

duty

None 13 4.0

Church 

duty

None 17 3.9

Deacon 85 26.4 Deacon 103 23.7

Senior deaconess 159 49.4 Senior deaconess 205 47.2

Elder 44 13.7 Elder 85 19.6

Pastor 21 6.5 Pastor 24 5.5

2. 연구 절차

노인을 위한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 개발의 절차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구성요인 추출과 예비문

항 개발, 내용타당도 검증, 예비 조사, 본 조사,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 및 신뢰도 검

증을 실시하였다. 각 단계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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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 신앙 구성요인 추출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 개발의 첫 단계로 구성요인을 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비문항을 

작성하기 위해 노인 신앙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와 측정도구 관련 자료(강성봉·조성숙, 2013 ; 

고일선 외, 2020 ; 김성원, 2022 ; 임창복 외, 2008: 46-105 ; 설은주, 2005: 169-171, 203-204 ; 

Bergen, 2003 ; Cera, 2020 ; Paloutzion & Ellison, 1982)를 고찰하였다. Bergen(2003)은 노인의 

영적 요구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타인과의 바른 관계, 자신의 죽음 세 가지로 보았다. 

Cera(2020)에 의하면, 영적 영역에 대한 고찰은 자신, 타인, 그리고 자연과의 연계 의미와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Bergen과 Cera의 견해와 더불어 노년기 영성은 자기 자신, 타인, 

피조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에 맞게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헌신의 삶

을 가능하게 한다는 설은주(2005: 309)의 견해를 종합하여 구성요인을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

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로 정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노인 신앙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

며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여 타인과 자신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여 현

재를 살아가고, 믿음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고 남은 삶을 조망하는 태도와 실천’으로 정의하였다.

(2) 문항 개발 및 내용타당도 검증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연구자의 지식과 경험을 반영하여 3개 구성요인에 해당하는 예비문항을 개

발하였다. 예비문항은 하나님과의 관계 15문항, 타인과의 관계 20문항, 자신과의 관계 18문항으로 

총 53문항이었다.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본인 자신이 노인기에 해당하는 신학, 기독교교육, 교육

학, 기독교 노인복지, 정치철학 박사 5인, 기독교교육 박사 2인, 그리고 간호학 · 신학 · 기독교상담

학을 전공한 1인으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으며, 2022년 9월 13일부터 9월 19일 사이에 이메일

을 통해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전문가의 평가를 기초로 점수가 높은 44문항을 추출하였으며,1 

이중 점수는 높으나 표현이 어색하다고 평가된 5문항을 수정하였고 3문항을 추가하였다. ‘나는 교

회가 좋고 자랑스럽다’를 ‘나는 내 교회를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한다’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

지 않는 언행을 멀리한다’를 ‘나는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한다’로, ‘나는 육체적으로 연약해짐을 받

아들이면서 더욱 신앙에 몰두한다’를 ‘나는 연약해짐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로 

수정하였다. ‘나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구한다’, ‘나는 찬양을 부르고 듣기를 좋아한다’, ‘나는 

 1) 내용타당도 검사를 통해 삭제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나는 다른 사람, 교회,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한다; 나는 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쓴다; 나는 가족, 교회, 사회에 축복의 통로이다; 나의 삶은 의
미 있고 중요하다; 나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대로 산다; 나는 거룩함을 추구한다; 나는 결정을 내릴 때 성경적 기준을 따
른다; ‘나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만족함이 있다’와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감사한다’를 통합하여 ‘나는 인생을 되돌아볼 때 
만족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로 수정함. 



228 『신앙과 학문』 제28권 제1호

김 성 원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할 것이다’는 추가된 문항이다.

(3) 예비 조사 및 본 조사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 추출 및 수정·보완된 문항으로 20명을 대상으로 2022년 9월 22일부터 26

일까지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과정에서 평정 시 모호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확

인한 결과, 하나님·타인·자신과의 관계 3가지 구성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돌아가면서 배열한 방

식이 평정에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어서 한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연속적으로 배열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문항의 표현 중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를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산다’로,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너그럽게 참아 주려고 노력한다’를 ‘나는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용납한다’로,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

다’를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로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 교회에

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각 문

항에 대해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1점-아니다, 2점-아닌 편이다, 3점-그런 편이다, 4점-그렇다) 

평정하였다. 회수된 797부 중 성실하게 답하지 않은 응답지를 제외하고 75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

는데, 탐색적 요인분석에는 322부, 확인적 요인분석에는 434부를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JAMOVI 2.3, SPSS 25.0와 AMO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의 절차로 분

석되었다. 먼저 하위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할 자료로 평행선 분석

(parallel analysis)을 실시하여 요인 수를 결정하였다. 측정도구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

인추출 방법으로 추축요인추출을, 요인회전 방법으로 직접 오블리민을 선택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요인구조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표준화

계수, 평균분산추출(AVE), 개념신뢰도 값을 구하여 집중타당도 검증 후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와 평

균분산추출 계수를 활용하여 판별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합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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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1. 측정도구의 구성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 개발의 첫 단계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구성요인을 구성하고 거기

에 해당하는 문항을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15문항, 타인과의 관계 20문항, 자신

과의 관계 18문항을 포함하는 53개 문항을 작성하였다. 이 문항에 대해 전문가 8인으로부터 내용타

당도 검증을 받아 44문항을 추출하고 3문항을 추가하였다. 최종 문항은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 6문항, '구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6문항, '타

인을 향한 섬김' 5문항, '거룩한 삶의 추구' 3문항, '천국에 대한 소망' 5문항, 총 25문항으로 완성되

었다. 

2. 측정도구의 타당도

(1)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 앞서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확인하고자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

시한 결과, KMO 값이 .93으로 1에 가깝고, Bartlett의 검정치가 5228.66(df=300, p<.001)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Jamovi 2.3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본 자료의 하위요인은 5개가 적절한 것을 확인 후 추출 방법은 주축요인추출, 회

전 방법은 직접 오블리민을 선택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부하량 .40 미만과 교차

부하 문항을 삭제한 후2 전체 변량 60.79%를 설명하는 5요인 25문항을 선정하였다.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42.00%의 설명력을 갖는 1요인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로 명명하였으며, 6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 8.51%의 설명력을 갖는 2요인은 ‘구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명명하였다. 5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4.89%를 설명하는 3요인은 ‘타인을 향한 섬김’으로 명명하였고. 3개 문항으

2)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삭제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7. 나는 예배시간이 기다려진다; 8. 나는 규칙적으로 기도한다; 9. 나는 즐
거이 헌금한다; 10. 나는 날마다 성경을 읽는다; 11. 나는 찬양을 듣고 부르기를 좋아한다; 12.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한다; 14. 나는 다른 사람, 교회,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17.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가 나의 삶에 힘이 된다; 18. 나는 내 
교회를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한다; 19.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자 노력한다; 20. 나는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편이
다; 21. 나는 자손에게 신앙적인 본을 보이고 가르친다; 26. 나는 은사, 자녀, 재물 등에 대해 자랑하지 않는다; 27. 나는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용납한다; 28. 나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 29.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시기하지 않는다; 30.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31. 나는 목회자나 교회 직분자를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
을 갖는다; 33. 나는 동식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돌본다; 34. 나는 죄악된 세상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기도한다; 42. 나
는 신앙과 삶이 일치되도록 노력한다; 43. 나는 신앙의 힘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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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 2.93%를 설명하는 4요인은 ‘거룩한 삶의 추구’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5개 문항으

로 구성되어 2.46%의 설명력을 갖는 5요인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명명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의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었다.     

Table 2. Factor loadings

Factor Item
Factor Com-

muna-
lity1 2 3 4 5

Gratitude 

for God’s 

Providence

36. When I look back on my life, I feel 
satisfied and grateful.

.70 .05 .04 -.08 -.02 .53

37. My life, so far, has been possible only by 
the grace of God.

.63 -.24 -.01 .08 .10 .63

35. Created in the image of God, I am still a 
precious being, even as I get older.

.54 -.12 .00 -.11 .07 .49

39. I rely on God more through accepting 
vulnerability.

.47 -.10 .02 -.10 .24 .58

38. I have experienced God and His 
enablement through hardships.

.45 -.13 .22 .03 .10 .49

41. I am grateful and happy to be alive. .44 .15 .14 -.23 .15 .50

Trust in God,  

the Savior

5. I trust and rely on Jesus who died for 
me.

-.08 -.83 .05 .05 .13 .73

4. I thank God for continuing to guide my 
family and me.

.07 -.81 -.07 -.04 -.05 .66

3. I thank God for saving me. .10 -.76 -.03 .07 .13 .72

6. I believe in and seek the company of the 
Holy Spirit.         

-.06 -.73 .06 -.22 -.00 .68

2. I am a precious person loved by God. .21 -.66 .05 -.06 -.09 .60

1. God is the master of my life -.04 -.65 .05 -.04 .13 .54

Service to 

Others

24. I use my time, talents, and health to 
benefit others.

-.06 .04 .87 .11 .05 .65

23. I offer help and comfort to those in 
need.

-.02 .04 .72 -.09 .01 .57

22. I treat others generously. .05 -.16 .62 -.08 -.17 .48

25. I try to socialize with people of the faith 
community. 

.03 .01 .51 -.20 .09 .46

32. I am attempting to deliver the wisdom 
of life and faith to future generations. 

.25 .03 .51 .05 .12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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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suit of 

Holy Life

13. I try to live as God guides me through 
His Word. 

.11 -.06 .06 -.73 .02 .73

15. I try to avoid sin. .04 -.07 .00 -.69 .14 .67

16. I live to give glory to God. .01 -.22 .17 -.42 .17 .57

Hope for 

Heaven 

45. I look forward to heaven, the eternal 
kingdom of God.

-.06 -.03 .01 -.13 .81 .75

46. I entrust my future to God. .09 -.00 -.03 -.07 .80 .77

47. I will accompany Jesus until the day the 
Lord calls me from this life. 

.08 -.23 .03 .07 .66 .68

44. I have confidence and hope that I will 
go to heaven after my death.

.07 -.08 .07 -.06 .64 .63

40. I feel at peace because of my faith in 
God. 

.34 .02 .108 -.08 .44 .61

Eigenvalue 10.88  2.51  1.60  1.11  0.97

% of Variance 42.00  8.51  4.89  2.93  2.46

Total Variance 42.00 50.51 55.40 58.33 60.79

(2)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선정된 문항에 대하여 최대우도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적

합도를 살펴보았다. 이때 모형 평가 방법으로는 χ2검증을 이용하는 방법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

는 방법이 가능하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145-147). χ2값은 902.63(df=265, p<.001)로 나

타났는데, χ2값은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어 증분적합지수인 TLI, CFI와 절대적합지수

인 RMR, GFI, RMSEA를 함께 살펴보았다. 적합도 지수는 RMR=.02, GFI=.86, TLI=.88, CFI=.89, 

RMSEA=.08로 일부 계수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지수를 확인하여 값이 높게 

나타난 e1<->e6(32.42), e14<->e15(16.52), e18<->e19(25.58), e21<->e24(31.77)에 해당하는 문항의 

의미가 유사함을 확인한 후 공분산으로 연결하였다. 수정 후의 적합도 지수는 χ2=778.96(df=261,  

p<.001), RMR=.02, GFI=.88, TLI=.90, CFI=.91, RMSEA=.07로 대부분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도 지수는 Table 3에 제시되었고,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은 Figur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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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odel Fit 

Model χ2 df RMR GFI TLI CFI RMSEA

Original 902.63 265 .02 .86 .88 .89 .08

Modified 778.96 261 .02 .88 .90 .91 .07

Cut-off <.05 >.90 .60-.80

Figure 1. The path diagram of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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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중타당성

집중타당성은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의 일치성 정도를 의미한다. 문항 간의 상관이 높

은 경우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보며, 이는 구성개념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음을 의미한다(우종필, 

2022: 160). Table 4에 제시된 집중타당성 검증의 모든 지표는 표준화 계수 .50 이상, 평균분산추출 

지수 .50 이상, 개념신뢰도 지수 .70 이상의 기준치(우종필, 2022: 164)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모든 잠재변수에서 측정변수에 이르는 경로가 .001의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nvergent validity  

Factor Item
Estimate

S.E. C.R. AVE
Construct

 ReliabilityB β

Gratitude for 

God’s Providence

SeniorFaith_41 1.00 .53

.80 .96

SeniorFaith_38 1.83 .72 .17 10.51***

SeniorFaith_39 1.67 .81 .15 11.22***

SeniorFaith_35 1.21 .60 .13 9.44***

SeniorFaith_37 0.88 .69 .09 10.29***

SeniorFaith_36 1.13 .52 .11 10.20***

Trust in God, 

the Savior

SeniorFaith_1 1.00 .72

.92 .99

SeniorFaith_2 1.05 .72 .07 14.47***

SeniorFaith_6 1.87 .81 .07 16.28***

SeniorFaith_3 0.98 .86 .06 17.38***

SeniorFaith_4 0.82 .69 .06 13.92***

SeniorFaith_5 1.04 .78 .07 15.80***

Service to Others

SeniorFaith_32 1.00 .69

.90 .98

SeniorFaith_25 0.98 .75 .07 13.62***

SeniorFaith_22 0.70 .61 .06 11.34***

SeniorFaith_23 0.89 .68 .07 12.52***

SeniorFaith_24 1.22 .82 .08 14.55***

Pursuit of        

Holy Life

SeniorFaith_16 1.00 .78

.92 .97SeniorFaith_15 0.54 .51 .06 9.49***

SeniorFaith_13 0.68 .64 .06 12.18***

Hope for Heaven 

SeniorFaith_40 1.00 .79

.94 .99

SeniorFaith_44 0.95 .78 .06 17.27***

SeniorFaith_47 0.64 .66 .05 14.17***

SeniorFaith_46 0.93 .85 .05 19.17***

SeniorFaith_45 0.85 .77 .05 17.0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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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별타당성

판별타당성은 서로 다른 잠재변수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도로, 잠재변수 간 상관이 낮다면 판

별타당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우종필, 2022: 161). 본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도구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의 분석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요인 1)’와 ‘구주 되

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요인 2)’(r=.58, p<.01),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와 ‘타인을 향한 섬김(요

인 3)’(r=.57, p<.01),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와 ‘거룩한 삶의 추구(요인 4)’(r=.58, p<.01), ‘하나

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와 ‘천국에 대한 소망(요인 5)’(r=.73, p<.01)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타인을 향한 섬김’(r=.35, p<.01), ‘구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거룩한 

삶의 추구’(r=.45, p<.01), ‘구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천국에 대한 소망’(r=58, p<.01), ‘타인

을 향한 섬김’과 ‘거룩한 삶의 추구’(r=.61, p<.01), ‘타인을 향한 섬김’과 ‘천국에 대한 소망’(r=.44, 

p<.01), ‘거룩한 삶의 추구’와 ‘천국에 대한 소망’(r=.49, p<.01)으로 나타나 전체 변인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판별타당성은 잠재변수의 AVE가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의 제

곱보다 큰 경우 입증될 수 있는데(우종필, 2022: 169), 본 연구에서 모든 잠재변수의 AVE 지수는 상

관관계 제곱보다 높으므로 판별타당성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Table 5. Discriminant validity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AVE

Gratitude for God’s Providence .80

Trust in God, the Savior .58** .92

Service to Others .57** .35** .90

Pursuit of Holy Life .58** .45** .61** .92

Hope for Heaven .73** .58** .44** .49** .94

**p<.01

3. 측정도구의 신뢰도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5개 요인 25개 문항의 내적합치도를 보여주는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Table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하위요인별 Cronbach’s  α값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 .81, ‘구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89, ‘타인을 향한 섬김’ .84, ‘거룩

한 삶의 추구’ .72, ‘천국에 대한 소망’ .88, 그리고 전체는 .9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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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liability

Items Cronbach’s α

Gratitude for God’s Providence 1, 2, 3, 4, 5, 6 * .81

Trust in God, the Savior 7, 8, 9, 10, 11, 12 .89

Service to Others 13, 14, 15, 16, 17 .84

Pursuit of Holy Life 18, 19, 20 .72

Hope for Heaven 21, 22, 23, 24, 25 .88

Total .92

* Final Item number

4. 최종 문항 

이상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도출된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는 5요인, 25문항으로 최종 결정되

었다. 본 측정도구의 최종 하위요인과 문항3은 Table 6과 같다.

Table 7. Final factor and item 

Factor Item

Gratitude for   God’s 

Providence

 1. When I look back on my life, I feel satisfied and grateful.

 2. My life, so far, has been possible only by the grace of God.

 3. Created in the image of God, I am still a precious being, even as I get older.

 4. I rely on God more through accepting vulnerability.

 5. I have experienced God and His enablement through hardships.

 6. I am grateful and happy to be alive.

3) 본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후속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를 위하여 하위요인명과 문항을 한글로 소개하고자 한다: 요인 
1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 1. 나는 인생을 되돌아볼 때 만족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 2.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하
나님의 은혜였다; 3.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는 나이가 듦에도 여전히 존귀한 존재이다; 4. 나는 연약해짐을 받아들이
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 5. 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해왔다; 6. 나는 사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하
다; 요인 2 구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7. 나는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 8. 나는 나와 가족을 오늘
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9. 나는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10. 나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구한다; 11.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사람이다; 12.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요인 3 타인을 향한 섬김- 13. 나는 
시간, 은사, 건강을 타인을 위해 사용한다; 14. 나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도움과 위로를 베푼다; 15. 나는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한다; 16. 나는 공동체에서 회원들(성도들)과 교제하기를 힘쓴다; 17. 나는 삶과 신앙의 지혜를 후대에 전하는 안
내자 역할을 한다; 요인 4 거룩한 삶의 추구- 18.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19. 나는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한
다; 20.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산다; 요인 5 천국에 대한 소망- 21.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 22. 나
는 노년의 삶(미래)을 하나님께 의탁한다; 23. 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할 것이다; 24. 나는 죽은 후 천국
에 간다는 확신과 소망이 있다; 25.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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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in God,  

the Savior

 7. I trust and rely on Jesus who died for me.

 8. I thank God for continuing to guide my family and me.

 9. I thank God for saving me.

10. I believe in and seek the company of the Holy Spirit.     

11. I am a precious person loved by God.

12. God is the master of my life. 

Service to Others

13. I use my time, talents, and health to benefit others.

14. I offer help and comfort to those in need.

15. I treat others generously.

16. I try to socialize with people of the faith community. 

17. I am attempting to deliver the wisdom of life and faith to future generations. 

Pursuit of  

Holy Life

18. I try to live as God guides me through His Word. 

19. I try to avoid sin.

20. I live to give glory to God. 

Hope for Heaven 

21. I look forward to heaven, the eternal kingdom of God.

22. I entrust my future to God.

23. I will accompany Jesus until the day the Lord calls me from this life. 

24. I have confidence and hope that I will go to heaven after my death.

25. I feel at peace because of my faith in God.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인의 기독교 신앙을 평가할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노인 신앙을 ‘하나

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여 타인과 자신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여 현재를 살아가고, 믿음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고 남은 삶을 조망하는 태도와 실천’

으로 정의하였다. 측정도구 개발에 요구되는 절차를 밟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 ‘구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타인을 향한 섬김’, ‘거룩한 삶의 추구’,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하위요인과 

이에 해당하는 25개의 문항을 추출하였다. 이하에서는 연구문제에 맞추어 측정도구의 구성과 타당

화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첫 번째 하위요인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였고, 여기에는 ‘나는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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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되돌아볼 때 만족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와 ‘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

해왔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본 요인은 가장 많은 문항 수를 포함하는 요인 중 하나이며 변량의 3

분의 2 이상을 설명하면서 그 중요도가 부각되었다. Lyon(2004)에 의하면, 기독교 전통에서 나이 

듦의 영성은 ‘하나님께서 지나온 날에 함께 하셨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날도 함께 하신다’

라는 신념을 포함한다(Choi, 2015에서 재인용). 또한 설은주(2005: 79)가 노년기의 자아통합적 성

격을 자기 자신과 인생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만족스럽다’라고 겸허하게 자신의 삶을 수

용하는 것이라고 본 관점은 본 결과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노인들이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의 특징 

중의 하나는 ‘감사하는 삶’이었다(김성원, 2022). 연구참여자 중에 삶 전체가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90세를 바라보는 목사님은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음의 고비

도 많이 넘겼고... 핍박, 배척, 참고 이기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6.25때 남한 와서 모든 정변 다 겪었고 부모가 있지만 고아처럼 컸는데 그때 그때 

귀인들 만나도록 하나님 인도해주시고...”라고 고백하였다. 연구 대상이 19세에서 78세까지 분포하

며 평균연령이 51.31세로 본 연구와 상이하기는 하나, 기독교인의 내재적 종교성향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이 관계에서 종교적 지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지의 매개효과가 있었다는 

결과(홍구화, 2022) 역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두 번째 하위요인은 ‘구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와 ‘나는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등의 문항이 여기에 속한다. 전

술한 바와 같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노인들은 성숙한 신앙의 특징으로 감사하는 삶을 언급하였는

데, 가장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언급한 감사의 조건은 구원에 대한 감사였다(김성원, 2022). 또한 크

리스천 독거노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죽음 이후 성취될 구원에 대해 갈망하고 있다는 결과(배광수, 

2019)도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노인의 삶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개인적 구원, 소망, 개인

적 역사와 종교적 시간에 대한 감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비움에 대한 영적 훈련, 순례자로서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포함하는 것을 추천한 이정효(2001)의 제안도 본 연구의 결과와 결을 같이 한

다. 아울러 신앙발달 이론으로 저명한 Fowler도 “신앙은 믿음이 형성된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신뢰

와 충성의 관계”(1994: 502)라고 정의함으로 신앙의 대상을 향한 신뢰의 태도를 강조한 바 있다.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의 세 번째 하위요인은 ‘타인을 향한 섬김’이었고, 이 요인에는 ‘나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도움과 위로를 베푼다’와 ‘나는 공동체에서 회원들(성도들)과 교제하기

를 힘쓴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Bergen(2003)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노인의 영적 필요 중 하나

를 타인과의 바른 관계 형성으로 보았다. 온전한 영성과 웰빙에는 타인을 향한 사랑, 수용, 용서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Stevens(2018)는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원리 중 하나를 서로를 점검해 주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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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accountability group)로 보면서, 사랑이라는 미덕은 사람, 장소, 공동체를 중심으로 돌보는 

삶이라고 정의하였다. Bergen과 Stevens의 견해는 노인기에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강

조함으로 본 연구 결과에 힘을 실어준다. 연구 대상 노인들이 종교적 자원봉사에 참여한 후에 자원

봉사에 대한 반성적 사고와 함께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들과 수혜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앙이 좋

아지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되었다는 결과(Choi, 2015)는 본 연구 결과에 부합된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의 네 번째 하위요인은 ‘거룩한 삶의 추구’였고, 

여기에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와 ‘나는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연구의 유형은 다르나 기독교 신앙을 가진 노년기 연구참여자들이 성숙한 신앙의 특징을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본 결과(김성원, 2022)는 본 발

견과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기독교인에게는 죄에 대한 개념을 갖고 회개할 힘이 있

으며 비기독교인과 비교할 때 비교적 양심적이고 무례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노인에게

는 영적 통합 욕구가 있으며 이 욕구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양심과 평화롭기를 갈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 설은주(2005: 170)의 견해도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의 마지막 하위요인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나타났으며, ‘나는 죽

은 후 천국에 간다는 확신과 소망이 있다’와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 등의 문항이 여

기에 해당된다. 기독교 노인 연구에서 죽음은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이며, 다수의 학자들이 신앙

이 죽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김성호, 2019 ; Bergen, 2003: 132 ; Pfaffman, 2014 ; 

Rababa et al., 2021).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는 삶의 전반적인 평화를 느끼도록 하는데 기여하는데, 

특별히 노인이 죽음을 맞이할 때 더욱 평화를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죽음과 죽음의 과정에 관한 태

도에 영향을 미친다(Pfaffman, 2014). 따라서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수용하는 것은 영

성 성숙의 증거가 된다. 이는 죄인을 위해 고난받고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가능한데, 주

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현존으로 들어가는 입성이 될 수 있기 때

문이다(Bergen, 2003). 이와 같은 학자들의 견해에 덧붙여, 종교적 대응과 영적 웰빙은 노인의 죽

음 두려움을 설명하는 예측변인이었다는 연구 결과(Rababa, et al., 2021) 그리고 크리스천 독거노

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 위로와 소망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배광수, 2019)는 본 결과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과정에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5개의 구성요인은 60.7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사회과학 연구에

서 60% 이상의 요인 적재값을 보이는 경우 추출된 요인들이 충분한 설명력을 갖는다고 본다(노경

섭, 2019: 159).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적합도 지수인 RMR, GFI, TLI, CFI, RMSEA가 기준치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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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한 결과를 통해서도 본 측정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요인부하량과 유의도, 평균분산추출 및 

개념신뢰도 지수를 확인하여 확인하여 집중타당도 그리고 잠재변인 간의 상관계수와 평균분산추

출 지수를 비교하여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아울러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한 결과 하위요인별 및 전체 신뢰도 값이 모두 기준치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도구임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기독교 신앙을 평가하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65세 

이상의 교회에 출석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분석한 결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 ‘구

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타인을 향한 섬김’, ‘거룩한 삶의 추구’, ‘천국에 대한 소망’의 5개 요

인에 해당하는 25문항이 추출되었다. 이는 노인 신앙의 구성요인으로 하나님(1요인, 2요인), 타인(3

요인), 자신(4요인, 5요인)을 구분하여 문항을 제시했던 원 관점을 잘 반영하면서도 선행연구자들

의 주장과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잘 부합되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신학적 미

덕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반응인 믿음, 인간의 스토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완성

과 샬롬의 성취를 향해 나아감을 믿는 소망, 돌봄을 실천하는 사랑으로 제시한 Stevens(2018)의 제

안 역시 잘 반영한다. 본 연구는 800명에 가까운 기독교 신앙을 가진 노인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측정도구 개발에 요구되는 절차를 성실하게 밟아 수행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구성요인 및 

예비문항 개발, 내용타당도 검증, 예비 조사, 본 조사,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검사의 절

차와 통계 검증을 거쳐 과학적으로 입증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타당화하였다. 한국인의 특성과 필

요를 반영한 한국인을 위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는 사실도 연구의 의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국

내 선행연구가 부재하고 국외 노인 신앙 측정도구의 한계를 인지함으로 연구를 시작하여 다수의 국

내 선행연구를 참조한 점, 특별히 본 연구자가 측정도구 개발의 사전 단계로 수행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노인 18명을 면담한 경험과 결과를 반영한 점,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는 다수

의 연구 대상을 통해 개발된 측정도구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

상의 70% 이상이 교회 출석 및 설문 응답이 가능한 75세 이하인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보여진다.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가 노인 신앙에 관한 후속연구에 활용되고 노인 사역의 현장에서 

신앙에 관한 지표가 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노인의 삶과 노인 사역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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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본 연구는 노인의 기독교 신앙을 측정하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측정도구 개발의 절차를 소개하면, 먼저 선행연구 분석을 기초로 하여 하위요인을 결정하고 이에 해

당되는 53개의 예비문항 개발하여 8명의 전문가로부터 내용타당도 검사를 거쳐 47개의 문항을 추출

하였다. 2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한 후 본 조사를 통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노인 797명으로부터 설문을 받아 자료를 수집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

외한 756부를 분석하였으며 JAMOVI 2.3, SPSS 22과 AMOS 22를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322부는 탐색적 요인분석에, 434부는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하였다.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통하여 최종 추출된 요인 및 문항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

사’ 6문항, ‘구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6문항, ‘타인을 향한 섬김’ 5문항, ‘거룩한 삶의 추구’ 3문

항, ‘천국에 대한 소망’ 5문항으로 총 25문항이다. 본 측정도구는 노인의 신앙 측정을 위한 유용한 자

료로써 기독교 노인 연구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주제어: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 개발, 측정도구 타당화

노인 기독교 신앙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hristian Faith Scale 
for Senior Adults

김 성 원(총신대학교)


